
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‘2013년 우수급

식산업대전’에 식약처가 참여해 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책 홍보관’

을 운영하고, 30일에는 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미

나’를 열었다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

으로 한 급식소의 위생·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인으로 

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으로,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

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. 

현재 전국에 48개소(9월 30일 기준)가 운영 중이다. 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책 홍보관 운영 및 세미나 개최 

어린이급식관리
지원센터가 나선다 

ZOOM IN

정책 홍보관에서는 ▲체험관 운영(손씻기 전후 세균오염 측정, 급식관

리지원센터 관련 퀴즈 및 룰렛 게임) ▲교구 및 교육자료 전시(건강간

식&뚱뚱간식, 1회 분량 모형세트 등) ▲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 배포 등 

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. 한편 세미나는 지난 2년간의 어린이급

식관리지원센터 활동을 되짚어 보고,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

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졌다. 식약처 오경탁 과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식

약처 평가 ‘2012 우수센터’로 선정된 대구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

센터 이연경 센터장(경북대 교수), 상지대학교 이해영 교수가 차례로 

무대에서 발표를 이어갔다. 식약처는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맡

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실제적 관리 및 건강한 급식문화의 시

스템 구축을 맡는 업무 분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면서 어린이

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. 어린이들의 건강

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는 식약처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

터가 있어 한결 안심이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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